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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총선 자민당 압승]1993년 이어 ‘제2 정계재편기’ 진입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

원 교수 겸 일본연구소장

2000년대 들어 일본 정치는 시소게임을 보는 느낌이다. 2005년 여당이던 자민당은 296석이라는 경이적인 의석

을 차지했지만 2009년에는 야당이던 민주당이 308석을 차지하면서 전후 처음으로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를 달

성했다. 이번 2012년 총선에서는 다시 야당이던 자민당과 공명당이 합쳐서 300석이 훨씬 넘는 의석을 획득함으

로써 정권이 뒤바뀐 것이다. 일본의 유권자들이 정부 여당에 대한 ‘징벌선거’를 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된 

것이다. 

아울러 이번 선거 결과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선 일본에 처음으로 ‘우익정당’이 출현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

시하라 신타로가 이끄는 ‘일본유신회’의 공약은 우익적이다. 사회세력으로만 존재하던 우익이 정계에 진출했다. 

1955년 체제하의 일본 정당이 혁신-중도-보수의 축으로 구성돼 있었다면 이제 일본 정당들은 중도-보수-우익

으로 재분류돼야 한다. 일본의 우경화가 숨길 수 없는 현실임을 의미한다. 한편 여당이던 민주당의 분열과 12개 

정당의 난립이 보여주듯, 일본은 1993년에 이어 제2의 정계 재편기에 진입했다. 이번 총선은 정계 재편의 시작

일 뿐 마무리는 아닐 것이다. 아마도 2013년 7월에 실시될 참의원 선거 때까지 정당의 이합집산은 계속될 것이

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정권을 되찾아 왔지만 아직은 미완성의 여당이다. 왜냐하면 양원의 한 축인 참의원에서 

자민당은 83석, 공명당은 19석으로 두 당을 합쳐도 102석이어서 과반수인 121석에 크게 모자라기 때문이다. 88

석을 가진 민주당이 다른 정당들과 연합하면 여전히 예산과 법안을 거부할 수 있다. 일본 유권자들이 예전보다 

쉽게 여당에 싫증을 내고 징벌선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2013년 상반기는 자민당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시기

이다. 

곧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는 한국으로서는 아베 신조 총재를 중심으로 한 자민당 정권 복귀야말로 커다란 도전

이다. 역사인식, 일본군위안부, 독도 문제 등에서 강성 공약을 남발한 아베는 한국과의 갈등을 불사할 것이기 때

문이다. 정권 초기부터 한일관계가 출렁이는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이 될 것이다. 한국은 일본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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